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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기계산단·지방산단, 5년간 272억 투입해 재생사업 추진

- 국토부 ‘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’ 공모선정, 남동-부평․주안 국가산단에 이어 세 번째 -

- 기반시설 확충, 뿌리산업과 첨단사업 융복합, 문화산단 스마트산단으로 재생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

‘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’에 인천기계산업단지와 인천지방산업단지 

2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.

‘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’은 착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산업

단지에 부족한 기반시설과 근로자 편의시설, 지원시설 등을 확충·개

량해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. 

인천시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(2015년 선정)와 부

평·주안국가산업단지(2020년 선정)에 이은 세 번째로, 일반산업단지 

중에는 처음으로 선정됐다.

올해 5월 말 기준 인천기계산업단지에는 183개 업체, 인천지방산업단

지에는 578개 업체가 있으며, 두 곳에는 모두 9,500여명의 근로자가 

종사하고 있다. 

 ※ 산업단지의 면적은 인천기계산단 113.6만㎡, 인천지방산업단지 35만㎡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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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두 곳의 산업단지 모두 1970년대에 조성돼 기반시설과 지원시

설 및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근로자들

의 근무 여건도 열악한 실정이다. 이는 구인난과 가동률 저하 그리고 

산업단지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.

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‘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

행복한 일자리 문화공간 구현’이라는 비전과 ▲노후화되고 부족한 

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·정비 ▲뿌리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을 

통한 구조고도화 ▲문화산단 및 스마트산단으로 이미지 개선 등의 추

진전략을 재생 사업에 담아 추진할 계획이다.

산단 재정비를 위해 인천시는 2028년까지 총 272억 원(국비 136억 원, 

시비 136억 원)을 투입할 예정이다.

인천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해당 

산업단지 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공모를 준비했다. 

또 향후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시에도 관리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, 

기업 등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.

우선 공공주도의 주차장 및 공원조성, 도로환경개선 등 기반시설을 

확충·정비해 재생사업의 거점을 마련하고, 궁극적으로는 민간개발을 

유도해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. 

아울러, 이번 재생사업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이미지 개

선을 목표로 ‘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행복한 일자리 문화공간’도 

구현할 계획이다.

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“이번 재생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산단 이

미지를 벗고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해 다시

한 번 인천 제조업이 도약해 산업단지의 중춧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

한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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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 위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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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  산업단지 개요



- 5 -

참고 3  재생사업 비전 및 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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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4  인천 지방․기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계획

1. 추진배경

○ 산업단지 지정 후 50년 이상 경과되어 공원, 녹지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

노후 및 부족, 제조업 중심의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고 다양한 업종이 혼재하여 

업종 집적화 및 업종간의 연계상 확보가 어려운 실정

    - 산업단지 경쟁력 저하 및 기술혁신 환경이 열악

○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관으로 노후된 산업단지의 

경쟁력을 강화하는 ‘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

공모에 신청하여 선정(’23.4.18.)

    - 부평․주안은 거점 산단, 지방․기계산단은 연계 산단으로 선정

○ 지방․기계 산단 내 기반시설 정비 및 지원시설 확충 등 재생사업을 

통해 노후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

하고자 함.

    - 거점산단인 부평․주안 산단과 연계하여 산업재배치 및 업종 첨단화

계획 수립

2. 산단현황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2023. 7. 7.기준)

구분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

위  치 미추홀구 도화동, 서구 가좌동 일원 미추홀구 도화동, 서구 가좌동 일원

지정일 1973. 4. 1967. 11.

조성기간 1970. 3. ~ 1973. 12. 1969. 9. ~ 1971. 1.

면적(㎡) 1,136,269 350,185

입주업체(사) 578(6,939명) 183(2,494명)

관리기관 인천도시공사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

※ 인천 지방․기계산업단지의 입주업종은 1차 금속, 금속가공, 기계, 기계장비,
조립금속, 섬유, 전기전자 등의 제조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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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추진계획

□ 재생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: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산업입지 기능을 발전시키고 지원시설 및 

편의시설의 확충, 개량으로 지역 활성화

○ 사업위치: 인천 지방·기계 산업단지 일원

○ 사업면적: 인천지방산단 1,136천㎡, 인천기계산단 350천㎡

○ 사업기간: 2024.1.~2028.12.

○ 사 업 비: 272억원(국비 136, 지방비 136) 

○ 시 행 자: 인천광역시 

○ 주요 사업내용: 기반시설 확충․정비

   - 주차장 조성 1개소

   - 공원 조성 1개소

   ­도로환경개선: 보도 정비, 쉼터 조성, 담장 철거 및 특화 등

□ 추진실적

○ 2023. 5.22.: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 계획 알림(국토교통부→) 

○ 2023. 7.24.: 공모 신청(→국토교통부)

○ 2023. 8.17.: 제안 발표 및 평가

○ 2023. 8.23.: 공모 선정 결과 알림(국토교통부→)

□ 향후계획

○ 2023. 하반기 : 예산 확보 및 사업 준비

○ 2024. ~ 2025.: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

○ 2026. ~ 2028.: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사 추진

4. 기대효과

○ 산단 내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 및 편의․지원시설 확충으로 산업단지 

경쟁력 강화 및 근로환경 여건 개선

○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증진

시키며, 체계적․계획적으로 개발․관리 가능


